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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 드리며 이런저런 

대화 중에 “주일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문, 육의 문을 

단속하라인데 역사적으로 마음의 문, 몸의 문을 단속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여쭈어보았을 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의, 육의 문단속을 못한 자이다.

그는 사탄이 그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를 이용함으로 그대로 허락해주었다.

그리함으로 사탄은 금세 그의 마음에 들어와 주관하며, 

그의 인생을 최악의 고통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

메시아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살던 그가, 

예수의 사랑으로 살던 그가, 타락의 길로 가다니

참혹한 순간이었다.

아무도 그 순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전 세계 섭리인은 들을지어다. 

마음을 잠궈라. 철저히 잠궈라. 

절대 누구에게도 열어주어서는 안된다.

금방이다. 순간이다. 마음을 주면 다 준 것이니 철저히 하라.

가롯유다의 인생이 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한없이 추락하였듯이 너희의 인생도 순간이다. 

오직 주 예수를 붙들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행동으로 해버렸다. 

그의 모든 몸 또한 사탄이 주관하였다.

그토록 너희의 육신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지상에서도 이미 천국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직 마음과 육을 지켜라.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영조차 사망권으로 빼앗기리라.

무릇 지킬만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 선생의 삶을 보아라.

예수의 인생을 참으로 많이 닮았구나.

그의 정신과 마음이 마치 예수의 심장을 넣어둔 것 같구나.

오직 영, 혼, 육을 모두 나에게 달라. 

모두 나에게 달라.

그리할 때 내가 온전히 역사할 것이다.

잊지 말아라. 나의 섭리사 신부들아

나는 너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전능의 주 여호와니라.




